
해외 어학연수 결과보고서

연수국가 및 기관명 대만/동오대학교 연수기간 22.12.26~23.01.16

연수내용 중국어연수

소속학과 중국학과 성명 권수현

연수 보고서

■ 어학연수 

내가 속했던 중급반은 학생 수가 적어서 한 명 한 명 신경 써 주실 수 있어서 좋았고, 

작문숙제를 해가면 꼼꼼하게 피드백 해주셨다. 단어와 전날 배운 문법을 매일매일 복습

시켜 주셨고 평소 궁금했던 문법들도 수업 중 여쭤보면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주셨다. 한

국에서 이론처럼 배우는 문법보다, 예문을 들어 비교하면서 설명해주시는 게 확실히 더 

낫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기초반에 들어갔는데, 교수님께서 내가 발표하는 걸 들으시더

니 중급반 수업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주셨다. 다음날 중급반에서 수업해본 결

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고 느껴 바로 반을 옮겼고, 아주 잘한 선택이라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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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험

대만학생들과 같이 펑리수를 만들고, 전통복장 체험도 했다. 펑리수는 반죽을 버터와 계

란노른자에 섞고, 안에 파인애플 잼을 넣고 모양을 잡아 오븐에서 구우면 되는 간단한 

간식이다. 1월1일에는 수업 때마다 창문 밖으로 맨날 보던 민트색 지붕, 고궁박물관에 

가서 여러 가지 전시물을 봤다. 고궁박물관은 전시물이 너무 많아서 1년 내내 돌아도 다 

못 본다고 한다. 스린야시장에서 용기내어 취두부를 한 입 먹어봤는데 역시 그 향은 아

직 잊혀지지 않는다. 야시장이 굉장히 여러 곳에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로 북작

였다. 저녁시간 이후면 문을 닫는 한국의 전통시장들과 비슷하면서 다른 특징 중 하나였

다. 마사지 가게도 가는 곳마다 있어서 한 번 들어가서 다리와 발 마사지를 받았다. 너

무 오래 걸은 후라 마사지를 받으면 좀 나아질까 기대했지만 마사지사의 손힘이 너무 

 



강했는지 오히려 피로도가 더한 느낌이었다. 101에서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며 먹었던 지

파이는 두툼한 닭고기와 양념이 어우러져 너무 맛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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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교류

마오콩 등 여러 곳을 대만학생들과 같이 갔는데, 다들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소통

에 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궁금한 것들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어 좋았다. 설날을 준

비 중인 복잡한 시장거리인 다다오청에 같이 가서 조별 미션을 하면서 대만의 문화를 

배워볼 수 있었다. 우리 조의 미션은 설을 맞아 가게들마다 팔고있는 사탕과 단 음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적는 것이었다. 사탕과 단 음식의 의미는, 한국처럼 대만에도 옛날 집

에는 아궁이가 있었는데, 아궁이 신에게 사탕과 단 음식을 바쳐 제사를 지내면 아궁이 

신이 집안의 평안을 빌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만학생들 중에 한국인 유학

생이 한 분 계셨는데 공자묘처럼 설명이 어려운 곳에서는 직접 통역도 해주시며 떨어지

는 우리의 집중력을 높여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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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활동

새해를 맞아 타이베이101에서 하는 불꽃축제를 봤다. 여럿이 뒤섞여 거리 공연도 보고 

우비를 입고 비를 맞으며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는 건 색다른 경험이었다. 멋모르고 들어

갔던 훠궈집에서 셋이 메뉴판을 이해하고 주문하는 데에만 30분이 걸렸다. 그 30분동안 

담당 점원분이 여러 번 바뀌었고,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얇은 두부포에 편지를 써놓고 나왔다.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 별로 입에는 맞지 

않았지만, 전통 훠궈를 먹어본 것에 만족한다. 대만에 있는 동안 하루에 한 번은 꼭 밀

크티를 마셨다. 맨 처음 학교 식당에서 밀크티를 주문해봤는데,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가

며 힘들게 주문했던 기억이 있다. 점원분께서 내 말을 고쳐주시며 밀크티 시키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 말하기만 했지만, 이후에 수업시간에 선생

님께서 밀크티 주문방법을 따로 알려주셨고 덕분에 1일 1밀크티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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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실 및 기숙사 

강의실과 기숙사 모두 깨끗하고 환경이 좋았다. 강의실에는 칠판과 티비가 있어 지루하

지 않게 수업할 수 있었고, 기숙사와 거리가 가까워 아침마다 크게 부담이 없었다. 기숙

사도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은 모두 구비되어 있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었다. 

■ 느낀점

대만 친구들이나 수업을 통해 중국어로 말할 기회가 많았고, 자유시간이 많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국과는 다른 대만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유명 음식점이나 관

광지에는 한국어 메뉴판과 팜플렛이 준비되어 있어 편했고, 타지에서 보는 한국어가 그

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수업시간에 비해 자유시간이 너무 많은 듯해서 아쉬운 건 있

지만, 덕분에 타이베이의 여러 곳을 다니며 구경하고 사람들과 말도 해보고 짧은 시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점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3주였다. 마지막까지 갈까 말까 고

민했던 시간들이 무색할 만큼 돈 아깝지 않게 좋은 경험하고 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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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수업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독해나 작문수업 시간을 늘려도 좋을 것 같다.

권수현


